
인사말

만물이 무량한 인연 공덕의 소중함을 일깨우며, 생명의 기운으로 봄소식을 전
하고 있습니다.

불교박람회를 시작한지도 10년, 그리고 우리 종단이 박람회를 통해 전통문화 
콘텐츠와 불교산업을 직접 육성하기 위해 첫 걸음을 디딘지도 어느새 4년이라
는 세월이 흘렀습니다.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의 깊은 관심에 힘
입어, 내실화와 국제화라는 소중한 두 가지 의미를 실현해 온 것은 큰 의미라 
할 것입니다.

한국불교는 고래부터 민족의 정치와 경제, 그리고 문화와 예술에 이르기까지 
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어 왔습니다. 한국 문화유산의 대다수인만큼 
불교는 민족의 삶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임에 분명합니다. 특히 올
해의 박람회 주제이기도 한 사찰건축은 우리 민족에게 늘 ‘마음의 쉬는 공간’
이었으며, 각박한 현대사회에서는 정신의 삶을 더없이 가깝게 이끄는 친절한 
안내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

‘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’는 한국 전통문화의 산실인 불교문화에 담긴 산업
적, 문화예술적 진면목을 조명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. 중국, 일본, 대만, 스
리랑카, 인도 등 이웃나라가 동참하는 국제적 행사로 거듭난 불교박람회가 산
업 활성화와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어내고, 우리 문화의 부흥에 크게 기여할 
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.

또한,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불교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‘붓다아
트페스티벌’이 함께하고 있기에, 오늘 이 자리가 불교계 최대 예술축제로 거듭
나고 불교미술을 선도할 수 있는 향기로운 성취이기를 바랍니다. 나아가 박람
회의 취지가 현대인의 삶과 함께하며, 전통문화가 생생하게 숨쉬는 산업 발전
은 물론 찬란한 불교문화를 국제적으로 빛나게 하는 큰 마당이기를 기원합니
다. 

뜻 깊은 결실을 위해 원력을 다해오신 불교신문사와 불광출판사, 그리고 문화
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오늘 
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시기를 기원



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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